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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자와 여자는 육체적으로도, 정신적으로도 다르다. 

인터넷매체‘인사이트’가 남자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

구 두 가지를 소개했다.

■ 키 작은 남자가 키 큰 남자보다 질투심 강하다

남자의 키와 질투심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면?

영국 센트럴 랭커셔 대학교(University of Central Lan-

cashire) 심리학과 연구진은 남성의 키와 질투심의 상관

관계를 밝히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.

연구진은 연애 혹은 결혼생활 중인 19~72세 남성 98명

을 실험 대상자로 선정했다. 남성들의 키는 155~195cm

로 다양했다. 남성들은 연인과의 관계, 만족도, 질투 정

도에 대해 답했다.

그 결과는 무척 흥미로웠다. 연구진에 따르면 키 큰 남

성일수록 연인과의 만족도가 높았고, 키 작은 남성일수

록 연인에게 질투심을 더 느꼈다.

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키 작은 남성의 심리적 불안감, 

사회적 열등감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. 즉 남성의 키는 

여성에게 매력적인 신체적 특징으로 간주되는데, 키 작

은 남성은 키가 크거나 자신보다 더욱 매력적인 남성들 

사이에서 긴장감을 느껴 질투심이 강해진다는 것이다.

연구진은“키 작은 남성이 자신의 여성을 보호하고 사

랑과 관계를 강조하려는 경향이 강했다”고 밝혔다.

과거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된 바 

있다. 과학 저널‘New Scientist magazine’에 따르면 키 

큰 남성들은 자신의 키가 매력, 우월성과 연관된다는 사

실을 인지했다. 이로 인해 연인에게도 질투심을 덜 느끼

게 됐다. 반대로 키 작은 남성들은 질투심, 소유욕이 강

했다.

■ “여친 있는 남자들 50%는 ‘어장관리’한다”

어떤 사람과 사귈 생각이 없는데도 꾸준히 연락하며 

기대감을 불어넣는 것을‘어장관리’라고 한다. 어장관

리는 내가 당해도, 혹은 내 연인이 

다른 이에게 해도 화나기 마련이

다. 그런데 연인이 있는 사람 중 상

당수가 여전히‘후순위 파트너’

와 연락 중, 즉‘어장관리’를 하는 

것으로 드러났다.

최근 온라인 미디어‘버슬’은 대

부분의 사람이 연인이 있어도‘후

순위 파트너’(Back buner patner, 

사귀지는 않지만 이성적 관심이 있는 상대)와 꾸준히 연

락을 주고받는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.

미국 호프대학(Hope College) 연구진이 658명의 대학

생을 대상으로 연인의 유무, 후순위 파트너의 유무·숫

자 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, 응답자의 73%가 최소한 

한 명의 후순위 파트너와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답변했

다. 연인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였다. 연인이 있는 사람

의 56%도 적어도 한 사람의 후순위 파트너와 연락한다

고 응답했다.

연구진은“이는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

간단한 의사소통이 쉽고, 편해졌기 때문”이라고 설명했

다. 그만큼 후순위 파트너들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

는 것이다.

후순위 파트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연인 관계가 악

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. 사람들은 연인과

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, 현재 연인에게 얼마나 충실한

지에 관련 없이 후순위 파트너를 가지고 있었다.

연구의 공동 저자인 인디애나 대학 미셸 드루인(Mi-

chelle Drouin) 박사는“당신과 연인의 관계가 어떻든, 평

범한 젊은 남녀라면 후순위 파트너가 있을 가능성이 높

다.”며“하지만 너무 경계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.”

고 설명했다.

남자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두 가지


